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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의 직무열의에 관한 성별 차이 분석

송지영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Analysis of Gender Differences in Job Engagement 
among Working Adolescents

Ji-Young Song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업무과잉, 일생활 균형, 직무열의 정도를 파악하고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제5차 근로환경조사에 응답한 만 24세 이하 1,772명을 연구 대상으
로 하였다. 일반적 특성, 업무과잉, 일생활 균형, 직무열의 정도는 기술통계, t-검정,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직무열의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남성의 경우 전문직, 자영업, 주 41-52
시간 근무, 고용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 직무열의는 높았다. 여성의 경우 만 19세 이하, 대졸 이상, 전문직, 임시
근로, 주 41-52시간 근무, 성차별, 고용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 직무열의는 높았다. 또한, 남녀 모두 업무과잉이
적고 일생활 균형 상태일수록 직무열의는 높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대표성을 지니는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한
근로청소년의 직무열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으나, 학업 여부나 군 복무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
를 지닌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근로청소년을 이해하고 직무열의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work overload, work
life balance, job engagement of working adolescents and the factors affecting job engagement. We 
examined 1,772 working adolescents under the age of 24 years in response to the fif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Technical statistics, t-test,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men had high-level job engagement when they were professional, self-employed, 
41-52 hours per week, and never experienced employment discrimination. For women, job engagement 
was high if they were under 19 years of age, college graduates, professions, temporary work, 41-52 hours
a week, and had never experienced gender discrimination, and employment discrimination. In addition,
the job engagement of both men and women was higher when work overload was less and work life 
balance was goo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amined the job engagement of working youth 
by using the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representative of Korean workers. However, it has 
limitations in that it does not take into account specific circumstances such as academic status or 
military service. Based on the study results,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to manage job engagement and understanding of working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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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숙과 함께 인지 능력, 가치관이 
형성되며 자아정체성을 발달하는 시기로, 최근 몇 년간 
근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1]. 2019년 4월 통계청
[2]에 의하면 근로청소년은 147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인구 2,703만 명 중에서 5.46%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3]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주로 참여하는 업종은 음식점, 편의점, 마트 등 서비스업
이나 도소매업이었고, 이들은 주당 평균 5일(32.9%), 일
평균 4-8시간(72.1%)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
년들은 근로 경험을 통해 더욱 현실적인 직업의식을 소
유하게 됨으로써 장래 진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크고[4], 장기적으로 인적 자본을 늘리고 고용 기회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5]. 반면, 청소년의 시간제 근
로 참여가 직업의식의 발달이나 사회적 관계 경험의 축
적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문제행동이나 학업 소홀 등
의 부정적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6]. 

이렇듯,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서 생존해야 하
는 근로청소년들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외적 스트레스와 
내적 갈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7]. 이런 스트
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업무에 대한 긍정적으로 헌신하
며 몰두하는 마음인 직무열의가 필요하다[8]. 활력, 헌신, 
몰두의 특성을 가진[9] 직무열의는 직무소진의 반대개념
으로 직업적 건강 상태를 말하며, 긍정적이고 성취적인 
일과 관련된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10, 11]. 직무열의는 
일반적으로 동료나 상사의 지지, 성과 피드백, 기술 다양
성, 자율성, 학습 기회[12], 감성 지능[13] 등과 정적으로 
관계가 있다.

또한, 직무열의는 업무과잉이나 일생활 균형과도 많은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업무과잉은 업무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켜 열의를 
저하하는데[14, 15], 역할보다 너무 많은 업무와 책임이 
주어지게 되면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일에 대한 열정
도 줄어들기 때문이다[16]. 조은정의 연구[17]에서도 역
할 수행 중 업무량이 과도한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느끼
며, 직무탈진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생긴다고 하였다. 
이에, 과중한 업무 중에도 소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무열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18].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이란 직장과 가정영
역에서 다양하게 요구하는 역할들을 성공적으로 성취함
으로써 느끼는 균형감이나 지각으로[19], 직장과 가정 사

이에 역할로 인한 갈등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중 역
할 수행을 통해 각 영역에서 역할을 성취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20]. 일생활 균형은 직무열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데, 역할 균형은 직무에 대한 만족감을 주고 이런 만
족감은 직무열의로 나타나게 되어 결국 성과향상이 된다
는 것이다[21]. 근로자들은 여가활동을 통해 긍정 정서를 
느끼고 회복되어 일터로 돌아가서도 즐겁게 일할 수 있
다[22]. 

그동안 직무열의에 관한 연구[10, 14]는 승무원이나 
교사 등 감정노동을 많이 하는 계층을 위주로 이루어졌
다. 근로청소년에 관한 연구도 신체적 손상[23], 안전에
[1, 6] 관하여 수행되었으며 직무열의에 관한 연구는 없
는 실정이다. 근로청소년들은 정서적, 신체적으로 성장 
과정에 있으면서 동시에 경제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
는 근로자라는 양면성이[7]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
심이 필요하다. 이들의 적지 않은 수가 작업장의 안전 문
제나 임금 관련 문제, 그리고 비인간적 처우 등의 부당한 
경험을 겪었다고 한다[24].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진
로역량과 진로 준비 행동에 있어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남학생보다 부정적 근로 경험이 많았다[5]. 또한, 지금까
지 근로환경에 대한 관심은 물리 화학적 위험요인에 관
하여 초점이 맞추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사회적 취약계층, 
성별 근로환경 차이 등 특정 계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다[25]. 임보름의 연구[26]에서도 근로자의 성차별
은 남성 0.9%, 여성 2.6%에서 경험이 있다고 언급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로청소년의 직무열의에 영향을 주
는 요인을 성별로 파악하여 이들의 직무열의 관련 프로
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직무열의, 업무과잉, 
일생활 균형을 알아본다.

둘째, 근로청소년의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성별로 구분하여 알아본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만 24세 이하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무

환경, 직무열의, 업무과잉, 일생활 균형 등을 파악하고 이
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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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2017년에 실시된 제5차 근로환경조사

(KWCS: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25] 
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이용하
였다(통계법 제18조에 의한 국가승인통계 제38002호). 
근로환경조사는 1991년부터 매 4-5년마다 진행된 유럽 
취업자 근로환경조사(EWCS: 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나라 근로
자들의 근로 형태, 고용 형태, 직종, 위험요인 노출, 고용
안정 등 업무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다. 이 자료는 
인구주택 총 조사 가구를 조사 모집단으로 하여 조사구 
및 조사 가구를 층화집락추출, 만 15세 이상 취업자 
50,000명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근무환
경, 직무열의, 업무과잉, 일생활 균형 문항에 모두 응답한 
만 24세 이하 근로청소년 1,77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제시하
는 만 24세 이하를 말하며, ‘근로자’라 함은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로 정의하였다.

2.3 연구변수
2.3.1 일반적 특성 및 근로환경 특성

대상자의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월수입, 
직업 분류, 고용 형태, 근로시간, 성차별, 고용차별 등을 
이용하였다. 연령은 선행연구[6]를 고려하여 만 19세 이
하와 만 20-24세로, 월수입은 100만원 미만, 100-199
만원, 200-299만원, 300만원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직
업은 전문직, 서비스직, 육체 노동직으로 고용 형태는 자
영업, 상용근로, 임시근로, 일용근로로 구분하였다. 근로 
시간은 20시간 미만, 21-40시간, 41-52시간, 53시간 이
상으로 하였다. 차별 경험은 성차별과 고용차별 경험 여
부에 대하여 ‘있다’, ‘없다’로 분류하였다.

2.3.2 직무열의
직무열의를 정의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5차 근

로환경조사[25]에 포함된 질문 문항을 이용하였다. 일에 
대한 열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일할 
때 에너지가 충만함을 느낀다’, ‘직무 수행에 열의가 있
다’, ‘업무를 할 때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업무를 잘한다
고 생각한다’ 등 6개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일을 마칠 때 기진맥진 한다’, ‘일의 중요성에 대해 회의
적이다’는 역문항으로 처리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
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가끔 그렇다(3점)’, ‘대부분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로 각 점수의 총합을 계
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열의가 높음을 의미한다.

2.3.3 업무과잉
업무과잉을 정의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5차 근

로환경조사[25]에 포함된 질문 문항을 이용하였다. 업무 
영역이 과잉되어 개인의 사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일하지 
않을 때도 업무를 걱정한다’, ‘퇴근 후 너무 피곤하여 집
안일을 하지 못한다’, ‘업무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가정에서 발생한 일 때문에 일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고 느낀다’ 는 5개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
렇지 않다(2점)’, ‘가끔 그렇다(3점)’, ‘대부분 그렇다(4
점)’, ‘항상 그렇다(5점)’로 총합을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업무과잉이 높음을 의미한다. 

2.3.4 일생활 균형
일생활 균형을 정의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5차 

근로환경조사[25]에 포함된 질문 문항을 이용하였다. 자
신의 근무시간이 직장 밖에서 만족스러운 사회생활/가족
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귀
하의 근무시간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에 적당
합니까?’라는 문항에 대한 ‘전혀 적당하지 않다(1점)’, ‘적
당하지 않다(2점)’, ‘적당하다(3점)’, ‘매우 적당하다(4점)’
는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2.4 자료 분석
연구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 근로환경 특

성 등은 빈도와 백분율의 서술통계, t-검정, 카이제곱 등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근로환경 특성에 
따른 직무열의는 ANOVA 등을 이용하였다.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
으며 모든 분석은 유의수준 p<.05로 검정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 및 근로환경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총 1,772명의 일반적 및 근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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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ale Female

χ2/t(P)
n(%) or M n(%) or M

Age(year) ≤19    63(8.8)    59(5.6) 6.96

20-24   652(91.2)  998(94.4) (<.01)

Total   715(40.3) 1057(59.7)

Education Middle    19(2.7) 44(4.2) 132.60

High   537(75.1) 512(48.4) (<.001)

college   106(14.7) 289(27.3)

≥Univer.    53(7.5) 212(20.1)

Income <100   213(29.7) 389(36.8) 22.06

(10,000won 100-199   338(47.3) 490(46.4) (<.01)

/month) 200-299   135(18.9) 127(12.0)

≥300    29(4.1) 51(4.9)

Occupation type

professional 84(11.7) 317(30.0) 226.88

Service 352(49.3) 628(59.4) (<.001)

Manual 279(39.0) 112(10.6)
Employment type

Self employ 15(2.1) 39(3.7) 25.35
Commercial 301(42.1) 503(47.6)  (<.001)
Temporary 299(41.8) 434(41.1)
Daily 100(14.0) 81(7.6)

Working hours(week)
<20 132(18.5) 266(25.2) 41.61
21-40 279(39.0) 474(44.8)  (<.001)
41-52 175(24.4) 242(22.9)
≥53 129(18.1) 75(7.1)

Discrimination
Sex yes  11( 1.5) 22( 2.1) 0.68

no 704(98.5) 1035(97.9) (.40)

Employment yes   75(10.5) 49( 4.6) 22.51

no 640(89.5) 1008(95.4) (<.001)

Job Engagement 20.85(2.78) 20.74(2.72)
0.85

(.39)

Work Overload  9.73(3.60) 10.10(4.10)
-1.97
(<.05)

Work Life balance  2.80(0.57) 2.97(0.49)
 -6.27

 (<.001)

Table 1. General and work environmen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gender                (n=1,772)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남자 715명, 여자 1,057
명으로 나이, 교육 수준, 월수입, 직업, 고용 형태, 근로시
간, 고용차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남성 근
로자의 많은 경우가 만 20-24세(91.2%), 고졸(75.1%), 
월수입 100-199만원(47.3%), 서비스직(49.3%), 상용 근
로(42.1%), 주당 근무시간 21-40시간(39.0%) 이었다. 
여성 근로자의 많은 경우가 만 20-24세(94.4%), 고졸

(48.4%), 월수입 100-199만원(46.4%), 서비스직(59.4%), 상
용 근로(47.6%), 주당 근무시간 21-40시간(44.8%) 이었
다. 고용차별은 남성 10.5%, 여성 4.6%가 있다고 하여 
유의미하였고(p<.001), 성차별은 남성 1.5%, 여성 2.1%
에서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다(p=.40). 

직무열의는 남성 20.85점, 여성 20.74점이었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39). 업무
과잉은 남성 9.73점, 여성 10.10점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일생활 균형도 남성 
2.80점, 여성 2.97점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p<.001).

3.2 일반적 특성 및 근로환경 특성에 따른 직무열의
일반적 특성 및 근로환경 특성에 따른 직무열의는 다

음과 같다(Table 2). 남성의 경우 직업(F=5.69, p<.01), 
고용 형태(F=4.74, p<.01), 근로 시간(F=6.93, p<.001), 
고용차별(F=-2.48, p<.05)에 따라서 직무열의는 유의미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전문직, 자영업을 하는 경우, 
주 41-52시간 근무, 고용차별을 느끼지 않을수록 직무열
의는 높았다. 여성의 경우 나이(F=3.63, p<.001), 교육 
수준(F=3.55, p<.01), 직업(F=7.88, p<.001), 고용 형태
(F=2.48, p<.05), 근로 시간(F=4.01, p<.01), 성차별
((F=-4.28, p<.001), 고용차별(F=-2.54, p<.05)에 따라
서 직무열의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만 19세 
이하, 대학교 이상, 전문직, 임시근로, 주41-52시간 근
무, 성차별이나 고용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 직무
열의는 높았다.

3.3 직무열의에 영향을 주는 요인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

중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회
귀분석 모델에 사용된 변수 공차 한계(tolerance)는 
0.808~0.978로 나타나 0.1 이상이고, 분산 팽창인자
(VIF)는 1.022~1.314로 10 미만이어서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남성의 경우 나이(β=-.08, p=.04), 
고용차별(β=.10, p=.01), 업무과잉(β=-.27, p<.001), 일
생활 균형(β=.08, p=.03)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관찰되
었다. 직업의 경우(β=-.07, p=.05)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 회귀분석 모형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F=10.06, p<.001) 설명력은 
10.2%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나이(β=-.1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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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ale Female

M(SD) F/t (P) M(SD) F/t (P)

Age(year) ≤19 21.43(3.46) 1.41(.16) 21.98(3.03) 3.63(<.001)
20-24 20.80(2.70) 20.66(2.68)

Education
Middle 20.09(2.37) 1.22(.29) 20.10(2.89) 3.55(<.01)

High 20.94(2.86) 20.73(2.57)

College 20.51(2.57) 20.52(2.78)

≥University 20.82(2.53) 21.14(2.88)

Income
(10,000Won/M)

<100 21.00(3.01) 0.54(.74) 20.85(2.54) 1.58(.16)
100-199 20.88(2.63) 20.69(2.82)
200-299 20.58(2.66) 20.44(2.79)
≥300 20.45(3.53) 20.87(3.39)

Occupation type
Professional 21.81(2.69) 5.69(<.01) 21.19(2.95) 7.88(<.001)
Service 20.74(2.68) 20.62(2.63)

Manual 20.70(2.88) 20.14(2.29)

Employment type
Self employ 23.29(3.36) 4.74(<.01) 20.06(2.61) 2.48(<.05)
Commercial 20.70(2.77) 20.64(2.87)
Temporary 20.99(2.86) 20.98(2.55)
Daily 20.68(2.26) 20.53(2.73)

Working hours

(/week)

≤20 21.37(3.10) 6.93(<.001) 21.08(2.35) 4.01(<.01)
21-40 20.68(2.94) 20.48(2.88)
41-52 22.38(3.16) 21.49(3.04)
≥53 20.49(2.50) 20.55(2.69)

Sex
Discrimination

yes 21.50(1.24) 1.67(.12) 18.30(2.21) -4.28(<.001)
no 20.84(2.80) 20.79(2.70)

Employment
Discrimination

yes 20.22(2.27) -2.48(<.05) 19.77(3.32)     -2.54(<.05)
no 20.93(2.83) 20.78(2.68)

Table 2. Job Engagement by General and work environment characteristics

Variables
Male Female

B β t p B β t p
Age -0.77 -.08 -2.05 .04 -1.46 -.12 -4.14 <.001
Occupation type -0.31 -.07 -1.99 .05 -0.46 -.10 -3.28 <.001
Education 0.03 .01 0.19 .85 0.23 .07 2.28 .02
Income(10,000Won/M) 0.08 .03 0.62 .54 0.09 .03 0.98 .33
Employment type -0.23 -.06 -1.59 .11 0.03 .01 0.22 .82
Sex Discrimination -1.44 -.06 -1.74 .08 2.39 .13 4.34 <.001
Employment Discrimination 0.88 .10 2.66 .01 1.06 .08 2.81 .05
Work Overload -0.21 -.27 -7.35 <.001 -0.16 -.24 -7.86 <.001
Work Life balance 0.40 .08 2.17 .03 0.62 .11 3.73 <.001
F   10.06

***
  19.43

***

Adjusted R2  0.102  0.136
*p < .05, **p < .01, ***p < .001

Table 3. Factors affecting Job engagement

직업(β=-.10, p<.001), 교육 수준(β=.07, p=.02), 성차별
(β=.13, p<.001), 업무과잉(β=-.24, p<.001), 일생활 균
형(β=.11, p<.001)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관찰되었다. 
고용차별의 경우(β=.08, p=.05)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으나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 회귀분석 모형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고(F=19.43, p<.001) 설명력은 13.6%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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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만 24세 이하 근로청소년 1,772명을 대상
으로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직무열의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방안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제5차 근로환경조사[25]를 이용한 연구로, 본 연구에
서는 청소년기본법과 미국 공공보건영역 'Health 
people 2020' 프로젝트를 언급한 노자은의 연구[6]처럼 
만 24세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만 19세 이하와 만 
20-24세로 분류하였다. 근로기준법 제 65조에서 만 18
세 미만자는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금지라고 제시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 만 18세 미만은 만 17세 23명
(1.3%)만이 연구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연구 대상은 남성 715명(40.3%), 여성 1,057명
(59.7%)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고 교육 수준도 높았
다. 2019년 4월 조사된 취업률도[2] 여성이 남성보다 높
았는데, 남성은 군 복무나 학업 등으로 여성보다 근로청
소년의 숫자가 적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 대
상자는 평균 월수입 174만원, 남성 97.3%, 여성 95.8%
가 고졸 이상 이었으나, 전체 근로자를 조사한 연구[26]
에서는 5만명 중 남성 57%, 여성 42.1%, 연령 40세 이
상 63.1%, 고졸 이상 85.4%, 월수입 200만원 이상 
56.5%와 비교할 때 차이가 있었다. 제5차 유럽 취업자 
근로환경조사(EWCS: European working Condition 
Survey)를 이용한 연구[22] 결과에서도 전체 34,399명 
중 남성 54.3% 여성 45.7%이며, 평균연령 39.6세, 근무
시간 37.6시간이었다. 만 24세 미만의 청소년 연구[6] 결
과 월수입 만 19세 이하 137만원, 만 20-24세 181만원, 
대다수가 서비스업이나 도매업, 근무시간 일 4-8시간
(72.1%), 주 5일(32.9%)와 비교할 때 본 연구결과와 유
사하였다.  

직업에서도 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은 
휴가나 방학을 이용하여 육체노동, 일용근로 등 단시간에 
노동집약적 형태의 근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 18.1%, 여성 7.1%가 주당 53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근무시간이나 
고용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최근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준수, 안전한 근로환경을 위한 지
속적인 교육도 근로청소년에게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된
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제시한 만 24세 이
하 근로청소년을 성별로만 구분하여 연구하였지만 추후
에는 군 복무나 학업, 연령의 세분화 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로 할 것이다.
성차별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남

성 1.5%, 여성 2.1%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고용차별은 남
성 10.5%, 여성 4.6%가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p<.001).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26]에서는 성차별
의 경우 남성 0.9%, 여성 2.6%, 고용차별의 경우 남성 
3.3%, 여성 3.3%가 경험 있으며 이런 차별로 인해 스트
레스, 의욕 상실뿐 아니라 조직의 성과에도 부정적 영향
을 준다고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만 24세 이하 근
로 경험이 비교적 짧고 많은 수가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
무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고용차별 경험 남성 
10.5%로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차별을 경험하
지 않도록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적 정책뿐 아니라 고용
주나 고용인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필요로 할 것이다. 

성별에 따라 업무과잉, 일생활 균형 점수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직무열의는 차이가 없었다. 
여러 연구[16, 27]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직무열의가 
높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만 24세 이하 근로자만을 대상
으로 폭넓은 대상이 포함되지 못하여 선행 연구[28]처럼 
성별에 따라 직무열의는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
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나이, 경력, 소득이 높고, 전공
자인 경우에 직무열의는 높다고 연구[27, 28]되고 있는 
바,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직무열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성별로 구분하여 알아
본 결과 남성에서는 나이, 고용차별, 업무과잉, 일생활 균
형이 여성에서는 나이, 직업, 교육 수준, 성차별, 업무과
잉, 일생활 균형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다. 오미영
[27]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직무열의가 높다
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직무
열의 점수는 낮았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근로자의 나
이를 연령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최소 30세 미만으로 구
분하여, 나이가 증가할수록 직무열의가 증가하는 결과가 
보고되었는지는 향후 자세한 연구가 필요로 할 것이다. 
교육 수준의 경우 여성에서 직무열의에 영향을 주었는데, 
선행 연구[27]에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직무열의가 높았
다. 본 연구는 많은 대상자가 현재 학업 중인 근로자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열의가 높다고 일반화하기에
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반복적
인 연구들이 필요로 할 것이다.  

직업의 경우 남녀 모두 전공자나 자격증이 있는 경우 
직무열의가 높다는 선행 연구[28, 29]처럼 여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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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직무열의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확인이 되었다
(p<.001). 즉, 전문직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직이나 육
체 노동직보다 직무열의가 높았다. 남성의 경우에서도 직
업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직무열의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p=.05).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전
문, 기술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키우게 하는 것도 청
소년에게 중요한 교육이 될 수 있겠다. 

차별의 경우 남성에서는 고용차별이 여성에서는 성차
별, 고용차별이 직무열의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나타났
다. 기존의 연구[24]에서도 근로청소년들이 비인간적 처
우 등 부당한 경험을 겪었다고 보고된 바 있는데, 본 연
구에서도 이러한 차별이 직무열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었다. 여학생의 부정적인 근로 경험의 역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연구[5]된 바, 차별 없는 근로환경을 조성하
기 위하여 초·중·고교 과정에서 노동인권을 교육하거나 
공공 직업소개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 제도 마련
이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 외에 업무과잉 이나 일생활 균형은 근
로청소년의 직무열의에 영향을 주었다(p<.001). 선행 연
구처럼 업무과잉은 직무열의를 저하하게 했고[14-16], 
일생활 균형은 직무열의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
다[21, 22]. 최근 일생활 균형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근
로청소년의 일생활 균형에 관하여 조사한 연구로써도 의
의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적정한 업무 배분, 일생활을 
균형적으로 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다각적인 교육들
이 필요로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우리나라 근로자의 
대표성을 지니는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하여 근로청소년의 
직무열의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근무환
경 특성뿐 아니라 최근 중요시되는 업무과잉, 일생활 균
형 등을 고려하여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폭
넓게 알아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만 24세 이하 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령, 교육 수준, 수입 등의 구분이 다
양하지 못했고 군 복무, 학업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지 못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
다.

첫째, 근로청소년의 군 복무나 학업 여부 등 일반적 특
성 등을 세분화한 연구뿐 아니라 직무열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는 코호트 연구가 필요로 할 것이다.  

둘째, 근로청소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초·중·고교 
과정에서부터 노동인권 교육, 고용주 대상으로 주기적인 

노동법 교육과 근로환경 모니터링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로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제5차 근로환경조사[25]에 응답한 만 24세 
이하 1,772명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업무
과잉, 일생활 균형, 직무열의 정도를 파악하고 직무열의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남성의 
경우 전문직, 자영업을 하는 경우, 주 41-52시간 근무, 
고용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 직무열의는 높았다. 
여성의 경우 만 19세 이하, 대졸, 전문직, 임시 근로, 주 
41-52시간 근무, 성차별, 고용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 직무열의는 높았다. 또한, 남녀 모두 업무과잉이 적
고 일상생활이 균형 상태일수록 직무열의는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근로청소년을 이해할 수 있으며 직무
열의에 영향을 주는 차별 경험, 업무과잉 및 일생활 균형
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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